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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017년 매출 100조원 목표
대우조선해양 인수 제조부문 52%로 확대 … 해외비중은 50%까지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2017년까지 매출 100조원을 달성하고 해외매출 비중을 50%로 확대해 글

로벌 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6월14일 한화리조트 설악에서 금춘수 경영기획실장(사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핵심으로 하는 2017년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금춘수 사장은 한화가 현재 금융 부문의 매출비중이 15조원으로 전체 매출 27조원 중 55.5%를 차지하고 있

으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2017년까지 제조 부문의 매출을 52%, 금융부문 27%, 건설․서비스 부문 21%

로 해 그룹 주력사업을 제조 부문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매출비중을 현재의 19%에서 50%까지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글로벌 한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매각을 앞두고 실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화를 비롯해 포스코, 두산, 

GS 등이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현재 8조2000억원인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을 2012년까지 그룹 전체 매출 목

표인 60조원 중 33%인 20조원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는 그룹 매출 목표 100조원 중 35%인 35조원 의 주력

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업구조 변화를 시도해 조선부문의 사업비중을 줄이고, 해양플랜트, 자원, 도시개발, 

환경 등 사업 부문을 대폭 확대해 전체 비중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는 적극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2017년에는 국내 최고,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기업으로 

육성해 자원개발, 해양도시개발, 해양환경의 세계적 사업자로 키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시설 투자 및 신규사업 진출, 그룹 금융부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한화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역량 강화, 그룹 차원의 투자와 시너지를 통한 자원개발 강화, 방위사업 경험을 통한 

선진 방산 역량 강화 등이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하면 세계 조선시황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로 도크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첨단선종인 해양플랜트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선박금융,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생명, 한화증권 자산운용팀 등과 사업 공유를 시행한다.

아울러 현재 4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사업 등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공동으로 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춘수 사장은 “한화는 인수․합병(M&A)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며 “M&A에서 중요한 것은 인수 

후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느냐인데 한화는 이미 수차례 역량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화는 1982년 한화석유화학, 한화L&C의 전신인 다우케미컬, 한양화학을 인수했고, 1985년에 한화리

조트(구 정아그룹), 1986년에 한화갤러리아(구 한양유통․동양백화점), 2002년에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등 당시 

부실기업의 대명사들을 인수한 뒤 부실을 깨끗이 청산하고, 그룹의 3대 사업인 금융, 제조, 서비스․레저 부문

의 주력 계열사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화가 인수한 기업들은 현재 매출이 그룹 전체 매출액 27조원 중 75%인 약 20조원에 달할 정도로 그룹 핵

심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단순히 그룹 성장에 대우조선해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육성함으로써 그룹 제조 사업부문의 핵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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